
축 사

만물이 저마다 만개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무성한 향기를 내보이며 생명
의 절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생명의 능력을 힘껏 보임으로
써 상대에게 감동을 주고 행복한 마음을 들게 하는 존귀한 뜻을 담고 있
습니다. 이렇듯 생명은 보는 이가 감화하는 것으로 완성을 이루어 낸다
고 하겠습니다.

단순히 미술에 그치지 않고 예술을 넘어 문화의 생명력에까지 이르고자 
하는 청원스님의 진력은 이와 다르지 않는 듯합니다. 수승한 전통문화의 
관점에서 불교미술을 이해하고 현시대의 대중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염
원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시대에 맞는 전
통문화의 창달이라 할 것입니다.

불교미술이 때와 장소에 맞는 방법을 찾아 현시대를 담아냄으로써, 형식
이 아니라 실제로써 생명의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불
교미술을 지키고 가꾸며 현대적으로 창출하고 후대에 전하기 위해 혼신
을 다하고 있는 스님의 원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한국불교는 민족의 삶과 문화 그 자체였기에 불교미술에는 선조
들의 간절한 마음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대의 아름다운 
창작과 표현은 불교미술을 넘어 예경의 대상으로 승화하고자하는 수행과 
노력이 깊숙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교미술의 전통을 온전히 연구 계승하고 이를 토대로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해 시대에 맞게 펼쳐내는 노력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정신사의 중심에서 그 문화적, 신행적 역할을 
수행해 온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뜻을 올곧게 이해하면서 후학을 지도하는 데에도 여념이 없는 청



원스님의 서원은 전통문화 발전의 훌륭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며, 나아
가 계승한 불교문화의 전통이 힘차게 미래로 나아가는 뜻 깊은 불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물려받은 문화를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담아내는 노력을 더
하는 것이야 말로 전통문화를 진정으로 향유하는 것이며, 과거와 미래를 
이어 생명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문화로써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
는 세계적 흐름에 조응하며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신심을 이루는 것으로 전통문화의 생명을 더욱 
빛나게 하는 이 자리의 공덕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전통의 향기를 조화
롭게 하는 미래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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